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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한․일 전문가 모여 환경교육 포럼

- 환경교육주간(6.5.~6.11.) 맞아 한국, 일본 전문가 포럼 - 

인천광역시는 6월 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‘2024년 한․일 환경교육 포

럼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이번 포럼은 환경교육 주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일본 생태환경도시

의 환경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

화하고자 기획됐다.

인천시는 2022년도에 환경교육 비전과 활성화 추진 기반이 높이 평가

돼 환경부 선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, 시민의 환경 역량 향상을 

위해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, 환경교육 한마당 등 다양한 환경교육 

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천시 환경교육의 방향을 설정

하고 한ㆍ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환경교육도시 청사진을 모색하기 

위한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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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막식에서 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의 축사와 김인호 국가환경교

육센터장의 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환경교육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

비롯해 일본의 대표적인 생태환경 도시인 교토시 미야코에코로지센터

장, 토요오카시 황새공영과 과장, 도쿄 신주쿠 환경활동네트워크 대표

가 환경 전문가로서 주제발표를 했다.

이어 인천시에서 환경교육도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공유, 마을과 

공생하는 황새 생태교육,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등 한ㆍ일 

환경교육 사례 발표를 통한 토론회가 이어졌다.

특히, 인천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전 

세계 유일의 도심지로서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, 남동유수지 저어새 

섬 조성 등 이동성 물새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. 황새도시로 유명한 

일본 토요오카시의 ‘황새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추진 성과’, 예산황

새공원의 ‘마을과 공생하는 황새 생태교육’등 한ㆍ일 생태환경교육 

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방안과 지

속가능한 생태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.

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“일본 환경교육도시의 환경교육 실천

사항을 직접 듣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교육

의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”며 “인천시가 

환경교육도시 선두주자로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

인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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